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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성인품에 오르나요?

교교리리톡톡톡톡  
신앙신앙쑥쑥쑥쑥

“여러분의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신앙과 애덕의 유산을 보화로 잘 간직하여 지켜나가기를 촉구합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순교자 시복미사 강론’ 중에서 -

우리가 순교자 성월을 통하여 공경하는 성인들은 어떻

게 선포가 될까요? 교황청에서 인정하는 성인이 되기 위

해서는 ‘하느님의 종’, ‘가경자’, ‘복자’의 단계를 거쳐, 마지

막으로 ‘성인’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렇다면 각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호칭에 담

긴 뜻과 신자들의 올바른 성인 공경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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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聖人)이 세계 교회 안에서 

공경을 받은 분들이라면, 

복자는 한 국가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어 공경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자품에 올려 

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공경을 받도록 

한 후에 공경이 확산되면 

성인품에 오르도록 하기에

‘시복’ 이후에 ‘시성’을 거행합니다. 

성인은 하느님의 나라에서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분들을 지칭합니다. 

그들 가운데 온 교회가 성인으로 

공경하도록 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할 

때, 그들은 성인품에 오르게 되고 

신자들은 성인의 이름을 따서

세례명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복자를 시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시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생애나 순교 사실 등에 대한 

조사는 시복 과정에서 이미 마쳤기에 

기적 심사만 받습니다. 

복자가 시성되기 위해서는 그 복자와 

관련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적 심사 관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3위 한국 순교 성인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기적 심사 관면 청원을 

받아들여 시성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1984년 5월6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시성

9월20일 '103위 성인 대축일'

성인(聖人)

➊ �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132위(순교자)

➋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근.현대 신앙의 증인)

하느님의 종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순교자

2014년 8월16일 프란치스코 교황 시복

5월29일 ‘124위 복자 기념일’

복자(福者)

죽은 후에도 성덕으로 신자들의 공경을 

받거나 순교로 목숨을 바쳐 명성을 누리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시복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는 그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교황청은 시복 후보자들에 대한 

덕성과 기적 심사를 위한 여러 차례의 

조사와 재판을 실시합니다. 이때 조사 

내용이 확실해지면 그들을 

복자로 선포하게 됩니다. 단, 순교자는 

기적 심사가 면제되어 진행됩니다. 

선정된 대상자들의 약전을 교황청에 

보고합니다. 심사한 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시복을 추진하면 

승인한 때부터 대상자들을

‘하느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